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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것만은 최고

‘도전정신’몸소 체험 한다

e-Healthcare 전문기업

유비케어(대표 김진태)는

매년 독특한 시무식 행사로

한해를 시작한다. 벤처기업

답게‘도전’과‘극기’의 정

신적 개념을 시무식 행사를

통해 전달하고자 매해 몸소

체험하고 이겨내는 행사들

을 가져왔다. 2002년 시무식은 한계령 30KM를 10시간동안

야간 행군하여 한계령 정상에 올라 일출을 보았고, 2001년에

는 새해 아침 눈 덮인 미사리 조정경기장(약 7km)을 전 임직

원이 뛰어‘마라톤 시무식’을 치루기도 했다.

올해도 어김없이 유비케어의 독특한 시무식은 계속됐다. 

바로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‘열전! 도미노게임’. ‘희망

2003년! 무한질주 유비케어!’를 큰 주제로 삼고 10여개 팀이

각각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작품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로 이

어서 멋진 도미노를 완성시키는 것이 과제다. 정확하게 정렬

된 도미노가 연결되며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는 모습은 2003

년 유비케어의 거침없는 행보를 짐작하기에 충분하다.

훌륭한 일터가 훌륭한 일군을 만든다

유비케어는 작년 제1

회‘한경-레버링 훌륭한

일터상’을 수상하기도

했다. 이 상은 미국의 경

제전문지 포천이 지난 98

년부터 수상하고 있는

‘미국의 훌륭한 일터

100’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내는 물론 아시아권에서는 처음

으로 제정, 시상되는 상이다.

심사 평가 결과 유비케어는 활발한 사내교육제도의 운

과 기념일 휴가, 다양한 동아리 활동 등 젊은 벤처기업으로

서 유연한 복지제도의 운 을 통해 독특한 기업문화를 만들

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. 그동안의 업계

에서 입으로 퍼졌던 유비케어의 복리후생 및 근무환경 등에

대한 좋은 평가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. 

핵심은 넉넉함과 즐거움

유비케어에는

직원들의 사기를

위한 또 하나의

독특한 이벤트가

있다. 바로 김 대

표가 직접 준비하

는‘합창단 공연’

이다. 이들은 김

대표가 대학시절

직접 단원으로 활동하 고 현재까지 이사로 몸담고 있는 대

학합창단이다. 올해는 시무식에‘특별 축하 공연’을 마련,

직원들을 위로했다. 

김 대표는“기업에서 중요한 것은 생산성과 수익증대의 수

단만은 아니다. 기업이 구성원의 생계만을 위한 수단, 시간

을 보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소극적 생각에서 벗어나 삶과

VISION의 터전, 꿈의 성취기반이라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질

때 기업도 살고 구성원도 산다”고 강조한다. 

힘겨웠던 2002년을 보내고 희망 가득한 새해를 맞이한 지

금, 유비케어 임직원들은 그 어느 기업보다 잘다져진 화음과

결속력으로 자신감에 충만해 있다.

▲ 유비케어 김진태 대표

▲ 2003 도미노 시무식

▲ 한경—레버링 훌륭한 일터상 수상

기업문화창조의 선두주자‘유비케어’

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고, 사막에도 금강석이 있다. 

우리 벤처기업들도 덩치가 크든 작든 저마다의 재주와 자랑거리가 있다. 

때문에 <이것만의 최고>의 주인공은 어느 기업이나 가능하다. 

그 첫 번째 주자는 기업문화 창조의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는‘유비케어’다. 

유비케어의 유별난 단결의 구심점이자 자랑거리인 독특한‘기업문화’, 

그들만의 리그 속으로 합류해 보자.

▲ 신입사원 래프팅 훈련


